
대취타

학습 목표  대취타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.

2	� ‘대취타’에 사용된 악기 편성을 알아보자.

3	� ‘대취타’와 ‘취타’의 음악적 특징을 구분하며 비교 감상해 보자.

 악곡 해설

임금님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때 연주되던 ‘대취타’는 ‘크게 불고 친다’라는 뜻으로, ‘무령지곡’

이라고도 한다. 느리고 단순하면서도 위풍당당한 선율이 특징이며, 집사의 신호에 따라 관악기와 

타악기로 연주한다. 현재는 국가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.

1	 ‘대취타’의 연주 순서를 이해하고 감상해 보자.

 �집사의 “명금일하 대취타 하랍신다” 라는 외침에 악사들이 “예이” 라고 답하며 악곡이 시작되고, 음악이 끝날 때는 

“허라금” 이라고  외치면서 끝난다.

김해숙 채보

더 알아보기

‘취타’는 ‘대취타’의 태평소 가락을 장 2도 올린 후 관현 합

주로 편곡한 곡이며, ‘만파정식지곡’으로도 불린다. ‘대취

타’의 12박 장단을 사용하며, 거문고, 가야금, 해금, 아쟁, 

향피리, 대금, 좌고, 장구, 박 등의 악기로 편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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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사│취타대를 이끄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며, 등채를 들고 취타대를 총괄한다.

등채│조선시대 무관이 들었던 채찍이자 지휘봉이다.

명금일하 대취타│‘징을 한번 울려 대취타를 시작하라’라는 뜻으로 대취타 연주를 시작할 때 호령하듯 하는 말이다. 

허라금│‘대취타’ 연주가 끝날 때 하는 말로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라는 뜻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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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와 평가   대취타의 연주 순서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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